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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필라테스 10년차지만 

지니의 한 국 사 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

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 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

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내게 운동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살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나마 내가 

가장 오랫동안 한 운동을 꼽으라면 아마도 필라테

스일 것이다. 처음 시작은 30대 중반 미국에서였다. 

개인 PT와 헬스장에서 약간의 헬스로 나름 자신감

이 생겼던 나는 뭔지도 모르고 필라테스를 얼떨결

에 시작했다가 내 힘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리포머에

서 굴러 떨어진 경험이 있다. 우당탕탕 별이 몇 개 왔

다 갔다 했지만 아픔보다 쪽팔림이 컸던지라 다시

는 리포머 위에 올라서고 싶지 않았더랬다. 

그때부터 쉬지 않고 필라테스를 했더라면 필라테

스 강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체형 교정이나 더 건강

한 몸 정도는 꿈꿔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인생이 그

리 호락호락할리 없다. 나는 타고나기를 몸 쓰는데 

영 재주가 없는 사람인 데다가 필라테스도 쉬었다

가 다시 했다가를 반복해 왔고 다시 시작할 때마다 

필라테스 입문자와 다를 것이 없었으니 실력도 몸 

상태도 여전했다. 

지금은 나와 상황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동네 

필라테스 센터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다. 작년에 개

업한 센터로 집에서 5분 거리이고 수업 시간도 많고 

강사들도 무난해서 꽤 만족하며 다닌다. 필라테스

는 내 몸의 무게를 지탱할 줄 알아야 하며 신체 구

석구석을 내 의지대로 통제하고 움직이는 운동이다 

보니 이때만큼은 오롯이 내 몸에 집중할 수 있어서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꾸준히 필라테스를 해왔다면 이제 척하면 

척, 그룹 수업 여섯 명 중 에이스가 될 만도 하지 않

을까? 하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게 또 그렇지가 않

다. 나의 몸은 어찌나 정직한지 매 수업마다 온몸이 

후들거리고 송골송골 맺히던 땀은 수업 절반쯤 지

나면 이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기까지 한다. 아

니 헬스장에서 3-40킬로 무게를 치는 것도 아니고 

전속력 스피드런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기구 위

에서 다리 하나 들었다 내렸다 하고 등을 둥글게 말

아 배꼽 보며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뿐인데 왜 이렇

게 힘든지 모르겠다. 

하지만 막상 필라테스를 해보면 아주 간단해 보이

는 동작도 제대로 완성시키기 위해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앞 허벅지가 

아닌 엉덩이에 자극이 오도록 자세 교정하기, 귀와 

어깨를 멀어질 수 있게 날개뼈 끌어내리기, 허리 꺾

이지 않게 배에 제대로 힘주기, 골반이 한쪽으로 치

우치지 않고 무게중심을 찾기 등등 강사님의 지적

대로 자세를 만들다 보면 숨 쉬는 것 하나, 발가락

에 힘주고 빼는 것 하나 나 편한 대로 무턱대고 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내가 가는 그룹 수업에 나보다 연배가 들어 

보이는 몇 분이 새로 오셨다. 정면 거울을 통해 곁눈

질로 몇 번 훔쳐봤는데 다른 운동은 몰라도 필라테

스는 처음이신 듯하다. 스트레칭할 때 유연성은 좋

으신 걸 보니 요가를 오래 하셨을지도 모르겠다. 어

쨌든 필라테스가 생소하시다 보니 강사님의 설명과 

지적이 부쩍 늘어났다. 하나의 자세에서 다음 자세

로 넘어가기까지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자세를 유지

한 채 기다리는 사람들의 애간장이 타들어가기 시

작한다. 이게 해보면 알겠지만 10초 동안 같은 동작

을 다섯 번 하는 것보다 10초 동안 같은 동작을 유

지하는 것이 훨씬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전은 

나보다 나이 많고 나보다 초보이고 나보다 서툰 그

분들이 죄다 나보다 날씬하다는 사실. 

필라테스를 여직 하면서도 별 변화가 없는데 왜 계

속하냐고 묻는다면 글쎄... 그래도 이만한 운동이 없

으니깐? 다른 운동에 비해 가성비도 좋고 집 근처

에 필라테스 센터가 즐비하니깐? 이렇게라도 운동

을 하면 미약하나마 근력을 키우진 못해도 유지라

도 하겠지 싶어서? 체중 역시 줄진 않아도 적어도 

양심의 가책은 줄어들겠지? 힘들었지만 그래도 운

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내 목덜미를 스치는 바

람 맛이 참 맛있어서?  그래서 나는 매주 2, 3회 50

분씩 필라테스를 하면서 나도 나름 운동하는 여자

라고 위안을 삼고 있는 모양이다. 오늘도 필라테스

에서 열심히 엉덩이를 뿌시고(부수고) 왔으니 죄책

감을 조금 덜어내고 오늘 저녁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